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8

벌써 2016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지난 1년의 업무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불경기

로 예전만큼 시끌벅적하게는 아니지만 송년회로 그 해의 마무리도 하구요. 무언가 정리하고 돌아보는 느낌의 12월입니다. 사실 사람들

은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 10년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날 때마

다 우리는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 이번 호에서도 한두 개의 중심 어원으로부

터 일목요연하게 뻗어 나가는 마치 연말정산을 마친 듯 단정하고 정리된 느낌의 영단어 어원해석을 이어가고 싶은 C군의 심정이지만, 

매번 연재를 위해 비슷한 어원을 공유하는 영단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맥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

굴의 의지로 어원을 공유하는 일종의 친족같은 영단어의 그룹을 필사의 노력으로 발굴하여 궤를 같이하는 영단어들을 통해 독자 여러

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연말의 정리된 느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 공치사는 아니지만 부디 알아주시

길 부탁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Second

어원 : 라틴어 sequi (follow)

아주 익숙한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second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영단어죠? 여러 품사로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형용사나 부사로

서 갖는 의미의 대부분은 ‘두 번째’와 관련된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second가 가지는 ‘두 번째’의 의미와 라틴어 어원인 ‘sequi’와는 어

떤 연관이 있을까요? 라틴어 어원 ‘sequi’의 의미는 영어로 ‘follow’ 정도가 됩니다. 결국 ‘뭔가를 따르는’ 것이 어원이 가지는 의미인데, 

이것과 ‘두 번째’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많은 독자분들께서 쉽게 감을 잡으셨겠지만, ‘두 번째’라는 것은 언제나 ‘첫 

번째’를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가 있을 수 없죠? 항상 ‘첫 번째’를 따라서 ‘두 번째’가 되니 라틴어 어원인 ‘sequi’

와 영단어 second가 갖는 의미가 쉽게 연결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second를 통해 약간 친숙해진 라틴어 어원 ‘sequi’

로부터 다양한 영단어의 어원풀이로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Sequel

어원 : 라틴어 sequi (follow)

언제부터인가 영화의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 주로 사용하던 ‘속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 sequel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

우기 시작했습니다. sequel의 의미는 sequel이 대신 채워 넣은 자리인 ‘속편’과 동일합니다. 라틴어 어원인 ‘sequi’를 통해서도 sequel이 

가지는 ‘속편’의 의미는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됩니다. ‘전작’을 따라서 나온 것이 ‘속편’이므로 follow의 의미를 갖는 ‘sequi’가 sequel의 어

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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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el

어원 : 70년대 sequel과 라틴어 pre-(before)를 합쳐서 만듦

sequel이라는 말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단어가 prequel입니다. sequel이 시간적으로 전편에서 다룬 내용 

이후의 이야기들에 관한 속편이라면 prequel은 전편보다 앞선 시간대의 내용을 다룬 속편입니다. prequel의 경우 어원을 조사해보니 

라틴어 ‘sequi’로부터 유래해서 오래전부터 영어에 있던 단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prequel은 대략 1970년대에 만들어진 단어 

같으며, 시간적으로 전편 이후의 일을 다루는 sequel에 대응되도록 전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의미로 before의 뜻을 가지는 라틴

어 접두사 ‘pre-’와 sequel을 적당히 버무려서 만든 단어 같습니다. C군이 1970년대 영어권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므로 정말 prequel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영단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성실하고 치밀한 조사결과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단서를 

발견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C군이 참고한 자료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독자여러분께서는 C군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equence

어원 : 라틴어 sequi (follow)

sequence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실 공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전자제품이나 기계를 다루다 보면 ‘무

언가를 조작하는 순서’라는 뜻으로 sequence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하지만 sequence는 우리 공학도들이 흔히 아는 ‘순서’라는 뜻 

이외에도 ‘연속’, ‘결과’, ‘일련의 국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견 sequence가 가지는 뜻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라틴

어 어원 ‘sequi’로 시점을 옮겨서 sequence의 뜻을 생각해보면 다양해 보이는 각각의 의미가 쉽게 가지치기 됩니다. 뭔가가 follow 하는 

것의 심상으로부터 ‘연속’, ‘결과’, ‘일련의 국면’ 등이 쉽게 연상되지 않나요? 아마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분들의 뇌리에서 물 흐르듯 연상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은 것 같으니 다소의 해석이 필요한 어원풀이로 단계를 높여보겠습니다. 

Consequence

어원 : 라틴어 con-(with) + 라틴어 sequi (follow)

consequence도 매우 익숙한 영단어죠? ‘결과’, ‘결론’, ‘중요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onsequence의 어원은 ‘with’의 뜻을 가진 

라틴어 접두사 ‘con-’과 앞의 어원풀이에서 반복되고 있는 라틴어 ‘sequi’입니다. 어원 자체의 의미는 ‘같이 따라오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원이 가지는 의미인 ‘같이 따라오는 것’과 consequence의 뜻인 ‘결과’, ‘결론’, ‘중요함’은 어떤 해석으로 연결지어야 

할까요? 사실 해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다보면 결국엔 어떤 ‘결과’를 낳

게 됩니다. 시점을 바꾸어 보면 이 ‘결과’는 사건을 ‘같이 따라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consequence가 가지는 ‘결

과’, ‘결론’ 등의 의미는 어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consequence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인 ‘중요함’은 어떻게 어원과 연결시켜야 할

까요? 이 부분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원의 의미로부터 1차적인 추론으로는 ‘중요함’이라는 뜻을 도출하는 것이 어

렵습니다. 그렇다면 어원으로부터 비교적 쉽게 연결지을 수 있는 ‘결과’, ‘결론’과 ‘중요함’을 연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따라온 

것’이라는 어원의 의미로부터 ‘결과’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같이 따라온 것’은 이미 ‘결과’나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결과’나 ‘결론’을 내포한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consequence가 가지는 ‘중요함’의 의

미를 어원의 뜻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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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ecution

어원 : 라틴어 per-(through) + 라틴어 sequi(follow)

persecution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ersecution은 ‘끈질기게 졸라대기’, ‘박

해’, ‘학대’ 등의 뜻을 갖는 영단어이며 어원은 ‘through’를 나타내는 라틴어 접두사 ‘per-’와 라틴어 ‘sequi’입니다. 어원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줄곧 내내 따라다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through는 부사적으로 쓰일 때 줄곧, 내내 등의 의미도 갖습니다). 어원의 직

접적인 뜻인 ‘줄곧 내내 따라다님’으로부터 persecution의 뜻 중의 하나인 ‘끈질기게 졸라대기’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

곧 내내 따라다님’을 악의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면 ‘박해’, ‘학대’라는 뜻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ecute

어원 : 라틴어 ex-(out) + 라틴어 sequi(follow)

또 공학도에게 익숙한 영단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execute는 ‘~를 실행하다’, ‘~를 연주하다’, ‘~를 집행하다’ 등의 뜻을 가지는 영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에서 exe라는 확장자가 붙은 파일을 보게 되는데요. 이 exe가 바로 execute와 한 가족인 형용사 

executable에서 따온 것입니다. execute의 어원은 out의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접두사 ‘ex-’와 라틴어 ‘sequi’입니다. 어원의 의미를 그

대로 해석해보면 ‘밖으로 따라가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따라가다’를 어떻게 execute의 뜻인 ‘~를 실행하다’, ‘~를 연

주하다’, ‘~를 집행하다’ 등과 연결해야 할까요? 또다시 작은 상상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밖으로 따라가다’는 다시 말해 밖으로 뭔가가 

나와서 보인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실제 행동으로 행해져서 밖으로 나와 보이게 되는 의

미라고 어원을 풀어보면 execute의 ‘~를 실행하다’, ‘~를 연주하다’, ‘~를 집행하다’ 등의 뜻이 어원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

나요?

Ensue

어원 : 라틴어 in-(upon) + 라틴어 sequi(follow)

‘계속되다’, ‘연이어 일어나다’ 등의 뜻을 가지는 ensue라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어원은 upon의 뜻을 가지는 라틴어 접두사 ‘in-’과 라

틴어 ‘sequi’입니다. 어원을 보면 뭔가 따라가는(follow) 가운데 그 위에 다시 뭔가가 얹히는(upon)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가 같이 물려 들어가는 느낌이므로 이로부터 ‘계속되다’, ‘연이어 일어나다’ 등의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ollow의 뜻을 갖는 라틴어 ‘sequi’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어원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sequi’와 한 가족인 

라틴어 ‘secus’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들에 대해 어원풀이를 해보겠습니다. 

Intrinsic

어원 : 라틴어 intra-(within) + 라틴어 secus(along)

intrinsic은 ‘본질적인’, ‘고유의’, ‘내재의’ 등의 뜻을 가진 영어 형용사이며 어원은 영어로 ‘within’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접두사 ‘intra-’

와 영어로 ‘along’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secus’입니다. ‘within’과 ‘along’을 합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명확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느낌으로는 ‘내부의 무언가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부의 무언가를 따르는’으로부터 intrinsic의 의미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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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고유의’, ‘내재의’ 등이 비교적 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워 먹기 단어 하나 들어갑니다. 

Extrinsic

어원 : 라틴어 exter-(outside) + 라틴어 secus(along)

extrinsic은 ‘비본질적인’, ‘고유의 것이 아닌’, ‘외부의’ 등의 뜻을 가진 영어 형용사이며 어원은 영어로 ‘outside’의 의미를 가진 라틴

어 접두사 ‘exter-’와 영어로 ‘along’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secus’입니다. 앞선 intrinsic과 비교하여 차이점은 접두사에 있습니다. 

intrinsic의 접두사가 ‘내부’의 의미를 갖는 ‘intra-’라면 extrinsic의 접두사는 ‘외부’의 의미를 갖는 ‘exter-’입니다. 접두사가 서로 반대

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외의 부분은 동일하므로 extrinsic의 뜻은 intrinsic의 뜻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비본질적인’, 

‘고유의’→‘고유의 것이 아닌’, ‘내재의’→‘외부의’로 쉽게 의미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다사다난했던 여러분의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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